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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윤 리 

연구에서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 해야 함  

연구 데이터의 진실함 + 연구자의 성실함과 정직성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추구되어야… 

『Integrity in scientific research, 미국 국립과학한림원 

과학 연구에서 확보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 - 연구진실성 



연구의 

관료화 

연구의 

분업화 
연구부정 

연구의 

상업화 

경쟁의 

가속화 

연구자간의 경쟁 

논문, 연구비, 승진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과학자 

지식재산을 통한 부의 

축적 

학술적 윤리의식 경감 

연구자의 연구성과 과장 및 

편향 

칸막이형 공동연구와 연구의 

쪽방화 

연구결실에 대한 갈등 발생 

어떤 연구환경에 놓여있나? 

원자료의 가공을 통한 이해 

확대 필요 의도적(데이터 

변조)이든 비의도적(실수와 

과장)이든 진실을 왜곡 



연구결과 

출판 

연구실 생활 
생명체 

연구윤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수행 과정 

연구윤리 

연구윤리의 범위 

연구윤리의 법제화 

• 학술진흥법과 시행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저작권법 

• 실험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 연구윤리지침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 

• 학문적 연구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연구윤리(research ethics) 

책임 있는 학문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칙들과 행위규범들의 체계 

2008~2012년 국내 35개 대학에서 169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음 (대학당 매년 1건] 

- 위반행위의 유형은 표절(60%), 부당저자표시 (20%), 중복게재 (11%), 대필(6%), 위변조 (4%) 순 [교육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의미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1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

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표절’은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이지만, ‘자기표절’ 또는 ‘중복출판’은 연구부정행위

에 포함되지 않음 (국내 논의 X) 하지만 ‘자기표절’과 ‘중복출판’을 심각하게 범한 연

구자 혹은 ‘자기표절’과 ‘중복출판’을 반복해서 범한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위조’와 ‘변조’는 진실을 왜곡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 

다른 연구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된다.  자연히 과학의 발전도 저해 

•표절’은 데이터의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지만 다른 연구자의 노력의 산물을 훔쳐, 자신의 공

로를 부풀리는 것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역시 다른 연구자의 공로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연구수행 과정 

연구에서 자주발생하는 문제점 

•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실험과 조

사의 모든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시작단계에서 연구 설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실험 과정 뿐 아니라 실험 개시 이전 및 연구 

종료 후 올바른 데이터 보관의 문제에 이르러서도 

철저를 기해야 함 

① 데이터 조작 

•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속임수가 쓰인, 즉 데이터가 위조되고 

변조된 논문은 꾸준히 발견 

• 의도하지 않았어도 실수, 부주의, 자기기만(self-deception)이 개입 논문 철회

(retraction)되는 논문들도 종종 발견  왜곡된 정보로 학계에 혼돈 유발  

② 부실한 연구기록 

• 실험에서 도출된 원자료(raw data)를 충실히 보관하고, 연구노트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 



 귀찮은데… 
 실험하고 논문 읽고 

쓸 시간도 부족한데… 
 실험결과는 안 나오고 

짜증만 나는데… 

 나도 잘 안 했었는데…  
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해 왔는데… 
 한가하게 언제 일일이 

연구노트 봐 주나… 

교수  학생  

저자권 논란 

 

대학원생 이름빠진 네이처 논문..학교가 수정 요청 

2012-07-24 01:19CBS 김연지 기자 

Nocut News 

 

파문이 일자 OO여대는 OOO교수를 연구윤리위원회

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OOO 씨의 연구노트 등을 분

석한 결과 OOO 씨가 네이처 게재 논문 작성에 지적 

기여를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연구노트는 일상적인 연구과정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 

 

연구진실성은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에 있다.  

연구노트는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자료이다. 



연구노트 

독창성 및 선발명의 근거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경험과 노하우의 전수 

연구의 연속성과 지속성 

실험실의 지식관리도구 

연구진실성 판단 자료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 

연구진실성 검증 및 고취 

연구노트는?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기록물 

연구기록물  

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http:// www.cre.or.kr)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데이터 위조(날조)(fabrication) 

위조란 결과물 또는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하거나 조사를 통해 얻어내지 않고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를 의미한다. 아래의 예에서 1, 3시간대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실험한 것처럼 숫자

를 임의로 넣는 경우가 위조에 해당한다. 

대조군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 실험한 후 뒤늦게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서 대조군의 수치를 임의로 정하여 

실험군의 비교 수치를 만드는 경우, 통계학적 유의성을 갖추기 위해서 허위로 비슷한 숫자를 첨가하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이 수행한 과거의 다른 연구에서 생성된 데이터나 사진자료를 가져와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연

구 에서 마치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 양 제시하는 경우 등도 위조에 해당한다.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데이터 변조(falsification) 

기기, 절차 등을 조작하거나 수치를 적정한 기준 없이 생략하거나 바꿈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

게 반영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래에 제시된 예는 이미 측정하여 결과로 나온 3시간대의 측정치 

를 임의로 바꾸어 변화가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오게 조작한 변조의 대표적인 사례다 

연구노트에 작성한 기록을 부정하게 수정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연구계획서와 논문 등에서 실험방법, 실험재

료 및 그 수를 거짓으로 기술하는 경우, 학술발표에서 초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표절 (plagiarism)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

용한 경우”[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  부정확한 정의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

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임 

•출처표시를 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표절에 해당된다. 

•타인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한계는 1개 문장 정도(그것도 출처표시를 하는 경우에)까지로 본

다 [WAME(국제의학편집인협의회) ] 

•의도하지 않은 표절도 표절이다 – 글쓰기가 서툰 학생이 논문을 혼자 쓰면서 제대로 된 인용 방법을 몰

라서, 또는 논문을 많이 쓴 학자라도 평소에 읽어둔 자료의 아이디어나 글을 자신 고유의 생각으로 착각

하거나 제대로 구분해두지 않아서 출처표시를 않고 남의 글을 그대로 쓰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 억울하지만 이 경우 역시 표절이다.  

•  저작권 침해 – 표절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비록 가져온 다른 사람의 글의 양이 그리 많

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저자의 창작적 노력이 함축되어 있는 중요 부분을 차용한 경우라면 표절이다. 

•나의 논문을 작성하면서 출처를 표기하고 국외저널에 투고한 다른 사람 또는 내 논문의 그림을 인용하

여 나의 논문을 소개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표절 (plagiarism) 

① 아이디어 표절 : 타인의 고유한 생각이나 연구 착상, 분석 체계나 방법, 논문의 전개방식과 결론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이디어 표절이다.  

•서론에서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배경을 얘기하면서 어떤 논문의 주장에 근거한 논리를 전개할 때, 그 논문

의 저자를 밝히지 않고서 글을 쓰면 독자는 그 주장을 저자 고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이 순간에 아

이디어 표절이 발생 

•심각한 유형의 아이디어 표절은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주제로 다루어진 가설이나 방법을 그대로 베끼면서

자기가 최초로 주장하거나 만들어낸 것인 양 논문을 발표하는 행위이다. 이런 논문은 투고되면 대체로 심

사자 (reviewer)들에 의해 “논문의 독창성과 발견의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게재가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심사자들이 기존 논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표절이 걸러지지 않고 논문이 출

판될 수 있으며, 이럴 때 아이디어 표절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 

② 텍스트 표절 

가. 복제(verbatim plagiarism; copying) 

• 타인이 작성한 글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행위. 인용도 없이 쓰는 이런 행위는 거의 모두가 

고의적인 부정행위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표절 (plagiarism) 

② 텍스트 표절 

가. 복제(verbatim plagiarism; copying) 

• 타인이 작성한 글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행위. 인용도 없이 쓰는 이런 행위는 거의 모두가 

고의적인 부정행위이다. 

“Cancer chemopreventive activity of resveratrol, a natural product derived from grapes” (Science 275권 [1997])의 p.218에 있는 이글

은 resveratrol이라는 약물의 명칭만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다른 논문인 “Chemoprevention of Scutellaria bardata on human 

cancer cells and tumorigenesis in skin cancer” (Phytotherapy Research 21 (2007))의 Result and Discussion의 두개의 섹션에서 복제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표절 (plagiarism) 

나. 짜깁기 표절(mosaic plagiarism) 

- 타인의 글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와 짜깁기하여 쓴 글. 복제와 다를 바가 없다. 

「Clearing the brain’s amyloid cobwebs.」(『Neuron』 32권의 pp.177~178)에 있는 이 글은 밑줄쳐진 여러 문단 이 표절되어 다른 

논문 「Amyloid precursor protein, presenillins, and alpha-synuclein:..」(『Pharmacol Rev.』 54권(2002)의 p.477)에서 

짜깁기한 것과 같이 하나의 합쳐진 문단으로 복제되어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표절 (plagiarism) 

다. 말 바꾸어 쓰기 표절(Inappropriate paraphrasing/summarizing) 

- 타인의 주장을 내 글에 소개할 때는 단어를 비롯해 글의 구조를 바꾸면서 그 뜻만을 살려 표현하는 말 바꾸

어 쓰기(parapharasing)나 그 내용을 압축하여 기술하는 요약(summarizing)을 활용해야 한다. 출처 표시 필수 

• 문장의 틀은 원문 그대로 유지되면서 몇 개의 단어만 비슷한 것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새롭게 창작된 

글이라고 말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 대개 서둘러 글을 쓸 때 소위 cut-and-paste를 통해서 다른 이의 글을 가져오면

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글과 생 각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표절 (plagiarism) 

라. 잘못된 전문인용 

• 타인의 글을 소개할 때, 출처만 표시하면 그 글을 문단 그대로 옮겨 써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글쓰기는 대부분 표절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표절 (plagiarism) 

마. 포괄적 인용 

•텍스트에서 인용한 글 각각에 대해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글의 맨 앞 또는 맨 뒤에서 아래와 같이 

한번 포괄적으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을 포괄적 인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표절을 범하는 

것이 된다 

•텍스트의 어느 부분이 가져온 글인지 저자 고유의 글인지를 독자가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서 따로 포괄적 인용을 해 주더라도, 본문에서 가져온 부분을 일일히 따로 인용해 주어

야 한다 

바. 데이터 표절 

•다른 사람의 데이터(그림, 표, 그래프 등)를 내 것인 양 가져와 쓰는 행위. 이는 사실 실험이나 조사를 통

해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의 행위에 해당한다.  

•리뷰 논문에서 논리를 전개할 때, 다른 논문의 사진이나 그래프 등의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고 일일이 지

적하면서 글을 기술하면 보다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  원 저자, 저작권 기관에게 해당 데이터 사용에 대

한 허가를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음  시스템 부재로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 (“Request for permission to 

reproduce published material”)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인용 

• 타인의 글과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내 아이디어가 생겨났거나 발전되었다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전을 밝혀주는 일은 동료학자에 대한 예의이다. 

• 논문과 저서에서 참고문헌의 또 다른 기능은 저자가 자신의 글이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 훨씬 큰 정보

를 독자 에게 알려주는 것 인용문헌에 대한 기록은 논문에 쓰인 내용 자체보다 훨씬 포괄적인 지식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줌 

출처의 표시 및 인용방법 

• 피인용 논문의 경우 저자명, 발표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volume)과 페이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 단행본의 경우 논문명 대신 인용한 장의 제목, 서적명, 출판사, 출판년도, 출판사의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인용방법과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의 통일성 및 정확성은 그 학회지의 연구윤리 준수의 평가 척도로 사용됨 



한국약용작물학회 원고작성요령 (인용문헌 등)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원고작성요령 규정 1번- 본문에서 인용문헌 작성 요령 준수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원고작성요령 규정 1번- ABSTRACT 작성 요령 변경 (3 section, 200 words), Key Words : 

첫글자 대문자, 영문 ABSTRACT 영문 교정 의무화 



한국약용작물학회 원고작성요령 (인용문헌 등) 

한국약용작물학회지 논문 투고 및 발행 규정 6번-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포함한 authors’s 

checklist를 작성하고 함께 업로드 하여야 함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원고작성요령 규정 4번- 학술지 권만표기 (호X), 논문명 첫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저널명 매 단어 첫글자는 대문자, 마침표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원고작성요령 규정 4번- 단행본 출판사, 도시명, 주명(미국) 페이지 꼭 표기,,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원고작성요령 규정 4번- 학위논문, 기관발행 모두 페이지 표시 하여야 함  



한국약용작물학회 원고작성요령 (인용문헌 등) 

한국약용작물학회지 논문 투고 및 발행 규정 6번- 

전자 저널, 통계정보 등 인쇄물의 형태가 아닌 

웹페이지에서 인용한 경우  저자명.(출판년도). 

페이지 제목. 서지사항. URL. (웹접속날짜). 로 

기록하여야 함 

 
발행되는 논문의 저자를 비롯한 회원이 관련 분야

의 전문가임을 알 수 있도록 개별 연구자를 구별

하는 영구적 디지털 고유번호 ORCID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게시 

2016. 교신저자  2017. 모든저자 



연구에서 자주발생하는 문제점 

연구결과 

출판 

① 중복게재와 실적 부풀리기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이슈,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를 중복해

서 발표 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중복게재(duplicate publication]. 

연구윤리 준수를 포함한 저자점검리스트 실례 

투고논문의 표절률 검사 (20%이상 접수불가) 

표절률 검사에 따른 접수불가 안내메일 



연구에서 자주발생하는 문제점 

연구결과 

출판 

② 부적절한 저자 등재 

•연구에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

리는 행위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과 같은 소장 연구자들은 정당한 기

여를 인정받아서 저자로 등재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정

한 저자 등재로 인해 이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 

•연구책임자의 잘못된 판단 탓으로 논문 저자로서의 권리가 손상 

③ 부당한 언론플레이: 심사

(peer review)를 통한 과학적 

검증을 받지 않은 연구결과를 

기자회견이나 신문을 통해 

발표해 대중적 명성이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도 있음 

연구부정행위 논문이 발생한 경우 사후조치 수단여부와 연구윤
리 교육에 대한 의무조항이 포함된 한국약용작물학회 윤리위원
회 규정 

논문 심사 중 저자 추가를 위한 동의서 (논문 심사 
종료 이후에는 불가) 



연구에서 자주발생하는 문제점 

① 실험실 갈등 

• 많은 사람들이 실험실 또는 연구실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

는 까닭에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  

• 국내 생물학 실험실들의 절반이 연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갈등을 겪고 있음이 확인 

연구실 생활 

② 부실한 멘토링 

• 멘토가 연구지도자로서의 권한이 아닌 권력자로서 힘을 남용하는 일이 더러 보고 

• 공동적으로 행하여진 연구부정에 대하여 내부제보자(whistleblower)로서 멘토와 연구팀 

전체에 앙갚음을 하기도 함 

• 지도교수나 연구책임자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을 활용 가능한 노동력이 아닌 후속연구세

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지도와 대우를 해주어야 함 

• 연구기관은 멘토에게 올바른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지시켜야 하고, 또한 실험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함.  

생명체 

연구윤리 

사전 심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관

심의위원회(IRB)와 실험동물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승인

을 득한 후 실험을 개시해야 하고 논문에서는 이를 기록하여야 함 



• 연구자들은 능동적인 행위자이기를 원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 연구의 자율은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규정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바람직한 실천을 통해 확보되는 것임 

• 책임 있는 연구수행 및 논문 투고는 과학연구를 생산적으로 바꾸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학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임  

관점 바꾸기 

참고자료 

• 실천연구윤리 (과학기술부) 

•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한국연구재단) 

•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연합회) 


